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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6. 10. 8. 목.)

□ 세종시당 : 044-868-2019
□ 수석대변인 : 김효숙 (010-8402-0515)
□ 대 변 인 : 정희성 (010-2439-0328)
□ 대 변 인 : 오연서 (010-3916-6621)
□ 정책실장 : 박성준 (010-4732-4272)

[논평] 조상호 시정 100일, 
‘행정수도 완성’과 ‘민생회복’의 기반을 세우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조상호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취임 100일에 진
심 어린 축하와 응원을 보냅니다.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주시고, 지난 100일 동안 시정이 흔들림 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신뢰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100일은 이전 시정이 남긴 어려움을 바로잡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과 약속
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자족기능 확충’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실천하기 위한 초석
을 놓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시민과 시정부가 하나 되어 최선을 다했습니
다.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범국민 결의대회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굳은 
의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조상호 시장 역시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8차례
에 걸쳐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며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강
한 추진 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막중한 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차치
하더라도, 앞으로 4년 동안 세종시정이 헤쳐가야 할 현안들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전 시정부 시절 악화된 재정 여건 속에서 보통교부세 확충 등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 유치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서도 구
체적인 결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읍·면 지역과 신도심 간의 격차를 좁혀, 모든 시
민이 함께 잘사는 세종시 내부의 균형성장을 달성해야 할 막중한 책임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조상호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책임 있는 정당으
로서 시정과 ‘원팀(One-Team)’이 되어 세종의 대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동
시에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냉철하게 바라보며,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소통·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역할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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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조상호 시장을 비롯한 세종시 공직자 모두가 제5기 세종시정이 출발하던 첫날의 초심
을 잊지 않고, 오직 ‘시민의 삶’만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조상호 시장이 늘 강조했던 시민여상(視民如傷)의 정신을 끝까지 실천해 나가리라 믿습
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심장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경쟁력이 되고, 시민 모두가 행복과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조상호 시정부
와 함께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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